
집(ZIB)을 소개합니다.

국내, 독일 식육 마이스터 1호인 임성천 마이스

터가 충무로 극동빌딩 뒤에, ‘집(ZIB)’이라는 이

름의 퍼브 레스토랑을 열었다. Zur Imbiss &

Bier의 이니셜을 딴‘집(ZIB)’은 이용하는 사람

들의 T.P.O(Time, Place & Occasion)에 따

라,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 바쁜 사람들의 아주 간편한 아침, 브런치, 점

심등을 파는 imbiss집.

- 마이스터가 만든 정통 수제품을 곁들인 오므

라이스 집.

- 독일식 수제 안주들과 환상의 커플인 맥주

집. 와인집.

- 지극히 정상적인 음식으로 1주일에 1~2kg

씩 체중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 집.

1. 여자들을 위한 퍼블릭 레스토랑 ZIB

집이 위치한 충무로는 식당들이 많기도 하지만,

값싸고, 푸짐하고, 오래된 식당들이 자리잡고 있

는, 경쟁이 치열한 격전장이기도 하다. 인쇄업이

번성했던 70~80년대부터 인쇄골목 종사자나 이

용자들에게 사랑받던 식당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성천 마이스터는 그의 마케팅 파트너와 함께 마

케팅 포인트를 찾기 시작했다. 스스로의‘생산시

스템’과 어우러질 수 있는 충무로 사람들의‘니즈

(Needs)’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무로에는 청년

층 여성고객을 위한 시장이 없거나 극히 부족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 ‘젊은 여자들은 충무로에서 약속을 하지 않

는다’

- ‘짧은 점심시간이지만, 명동까지 가서 먹고

온다.’

- ‘충무로의 식당이나 술집은 젊은 여성들에

게, 구리다!’

그래서 집(ZIB)에서는 점심때 오므라이스를 판

다. 단가가 6,000~7,500원 이지만 명동에 가서

즐기는 것보다 시간, 가격면에서 유리하다. 집

(ZIB)의 점심 시간은 안정적이다. 점심, 1시간

정도에 1~2회전이 일반적이다. 임시 마감 시간

이 저녁 10시인 것을 감안하면, 맥주나 와인고객

도 괜찮은 편이다. 23일‘임비스 발매’와‘테이

크 아웃’그리고‘영업시간 연장’이 되면, 매출은

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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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집(ZIB)의 문은 열

려있다.

집(ZIB)의 여성고객은 확인되었다. 이달 23일부

터는 아침고객과 테이크아웃고객을 만나는 테스

트 마케팅이 시작된다. 5번출구의 아침식사 잠재

구매고객만 1일 1,000명 이상, 테이크 아웃 희망

고객 다수 면담, 우호적인 고객집단 확인, 이제

초기 발매 상품의 테스팅만 남아있다.

- 아침 7시30분부터 아침부페 오픈

- 아침 9시30분부터 차와 브런치 오픈

- 오전 11시30분부터 오므라이스오픈

- 점심시간이후 차와 간편식 오픈

- 새벽 2시까지 맥주, 와인바 오픈

- 테이크아웃 판매

- 캠페인 후 회원제 다이어트 메뉴 발매 예정

국내 대부분의 식당들은 런닝타임을 2번 밖에 운

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 오므라이스집. 호

프집. 와인바. 찻집등으로만 구분되어있다. 그러

나 임성천 마이스터의 식재 생산 공급시스템은 일

반적인 대규모 패밀리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시스템의 C.K.를 훨씬 능가한다. 현재의 30여

가지의 수제품들(향후 70~80여 가지로 증가)은

모두 다 Ready to Heat, Ready to Eat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생산되고 있다. 여기에 수

많은 Menu Coordinating Program이 준비되

어 있다. 그래서 집(ZIB)은 이른 아침부터, 새벽

까지, 테이크 아웃까지, 그리고 다이어트 회원의

운영까지 모두가 가능하다.

3. 집(ZIB)의 운영전략은 다르다

집에는 임성천 마이스터의 메쯔거라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스

스로 시스템 안에서 숙련하고, 배우고, 이루고 싶

은 사람들이다. 입구의 대형 POP와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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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표지에는 Shop master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아가씨의 행복한 표정이 담겨있다. 이제 그

녀의 나이, 우리나이로 스물넷이다. 홀에도 주방

에도 또래의 친구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함께 꿈

을 키우고 있다. 바로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로컬 프로모션 전략, 시즌별 매장중심

판촉전략의 일부이다. 자기들의 얼굴을 걸고, 고

객과 대화하고, 스스로 판촉한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통하는 고객들의 언어로 그들은 의사소통

하고, 서비스를 하고, 위기관리를 하고, 진단하

고, 문제점을 해결한다. 왜냐하면‘집(ZIB)’은

그들이 일하는 곳이고, 사는 곳이고, 미래를 설계

하고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 ZIB을 찾아주셔서, 행복합니다.

- 그래서 ZIB에는 늘 행복이 가득합니다. 

- ZIB에서 나누는 행복, 정성과 마음이 담긴

맛과 서비스를 느껴 보십시오.

4. 집(ZIB)은 3번 오픈한다.

현재 집에서 발매되고있는 메뉴는 오므라이스류

와 안주류들이다. 점심시간과 저녁 10시까지의 1

차 메뉴오픈이다. 그리고 조리와 서빙이 안정된

후, 2차 메뉴인 임비스가 아침부페와 함께 준비

된다. 물론 테이크 아웃을 포함한다. 임비스의 주

내용은 소시지와 갖구운 빵이다. 콜컷과 훌라이쉬

케제도 준비된다. 

매장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

지로 늘어난다. 술 고객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준

비된다. 마지막으로 임비스가 안정되면 다이어트

메뉴의 회원제 판매가 시작되고 매장은 세번 오픈

하게 된다. 집(ZIB)에 가족들은 세번의 매장 오

픈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숙달된다. 그간 고

객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섬세한 대응전술도 함께

마련한다. 

5. 집(ZIB)은 독일식 수제품을 키워내는 토양

이다.

임성천마이스터는 수제품과 함께 그것을 즐기는

문화적 코디네이션을 주장해왔다. 따로 떼어낸 수

제품은 문화라는 토양없이 스스로 존재하기가 쉽

지 않다. 그 토양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육가공품

들이 매도 되었을것으로 짐작한다. 집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또하나, 문화의 뿌리자람을 허락하는 토

양의 키워드가 찾아질수 있다는 신념과 노력이 쌓

이면서 집의 가족들은 하루 하루 성공을 확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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